
인간의 모습으로 ❧

어린 시절 주일 오후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우리는 뒷산에,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오후마다 즐기던 등산은 이제 소중한 옛일이 되었지만 집에 가면

나는 여전히 아버지와 산책하는 것을 즐깁니다.

언젠가는 함께 산을 오르다가 아버지가 무심결에 개미탑을 밟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드러운 진흙에 찍한 커다란 발자국과

당신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개미집을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개미들은 자기들이 살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여기저기 흩어졌지요.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무너진 흙더미를 한쪽으로 치워내시며 개미탑을

다시 세워보려고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은 너무 컸고 개미는 그 손가락에 비해 너무나도 작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주 잠깐이라도 개미가 될 수만 있다면 개미들을 찾아가"

무엇이 잘못된건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알려줄텐데...."

그러나 아버지는 어른이고 개미는 보잘것없는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와 이 작은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만의 세상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들이닥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

겁에 질려 허둥거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통 죄악 죽음이라는 문제들에 대해, ,

사람들이 제시하는 해답들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삶이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채워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

뒤죽박죽인 세상을 정리하시고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공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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